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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발전단가에는 폐기물 관리 비용이 
이미 포함되어 있으며, 국내 원전은 
지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

<보도 주요내용> 

  9.12.(화) 한겨레 「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」 은 정부와 원전 

산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

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, 지진 관련 안전성의 우려를 제기

하고 있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

□ 현재 원자력발전 단가에는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(사용후핵연료) 관리

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를 포함해서도 타 발전원 대비 가장 

경제적인 발전원인 것이 사실입니다.

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

위한 부담금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(경수로 1다발당 3.2억원, 중수로 

1다발당 1,300만원)하고 있으며, 이는 한수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한국

전력과의 정산단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

< 발전원별 정산 단가 >
(단위 : 원/KWh, '22년)

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 양 수 유 류 연료전지
52.5 156.7 202.1 239.3 277.6 310.0 184.5
IGCC 수 력 태양광 풍 력 해 양 바이오
192.2 206.6 191.0 191.5 184.8 229.6

출처 : 전력통계정보시스템(EPSIS)

□ 또한 국내 전 원전은 규모 6.5의 지진(새울 1호기 등 APR1400 노형은 7.0) 

발생 시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하는 기능을 통해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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